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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정답 해      설

1 ① (가)에는 흰색과 푸른색이 대비되어 선명한 색채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2 ④ Ⓐ에는 역설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모순 어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3 ② (나)는 기승전결의 4단 구성, (다)는 과거-현재-미래의 3단 구성이다.

4 ③ ③은 빛과 어둠, 즉 세월을 상징한다.

5 ⑤ (다)는 광야이고, ⑤는 꽃으로 둘다 작가 ‘이육사’의 대표적인 저항 시이다.

6 ③ 토론은 입론- 반론-반박-최종변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7 ① 토론 시작 전 사회자의 역할은 논제와 참여자를 소개하고, 진행순서를 알리는 것이다.

8 ② 토론은 일반적으로 찬성측이 먼저 발언의 기회를 갖는다.

9 ② 토론의 논제는 시의성을 지닌 구체적인 긍정문으로 간단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10 ④ 토론에서는 상대방이 의견을 말할 때 할 말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11 ① 찬성측은 입론에서 논제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문제의 중요성, 즉시성, 심각성 등을 주장한다.

12 ③ 반대신문에서는 예상 가능한 질문을 하여 자신이 유리한 토론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13 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 고유 문자이다.

14 ⑤ (가)는 일화를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으나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15 ⑤ 자음은 기본자에 가획, 이체하여 창제하였는데 그 중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⑤이다.

16 ③ 향찰은 음차와 훈차로 나뉘는데 그 중 ③만 뜻을 빌리는 훈차로 읽는다.



[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1
(1) 수평적

(2) 수직적

(3) 심리적

1연에서는 시적 화자가 매운 계절 속에서 북방

의 끝에 서 있는 수평적 한계 상황을, 2연에서는

시적 화자가 북방의 끝에서 고원(高原)의 칼날

위로 올라간 수직적 한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연에서는 의지할 곳조차

없는 위기, 화자의 심리적 한계 상황을 보여준

다.

2 ㉠ 상형

㉡ㆍ, ㅡ, ㅣ

훈민정음을 만드는 기본 창제 원리는 모양을

본뜬다는 상형이며, 모음의 기본자는 천, 지, 인

( ㆍ, ㅡ, ㅣ)이다.

3 , ᆞᅀ,ᅙ,ᅌ
훈민정음 창제할 당시 28자 중에서 현재 사용하

고 있는 글자는 24자이다. 지금 소실된 문자는

소실된 순서대로 ᅙ,ᅀ,ᅌ, 이다.

4 세종대왕 문해상

유네스코(UNESCO)에서도 세종 대왕의 숭고한

뜻과 창제 정신을 높이 기려 1989년에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하고, 1990년부터 해마다 문맹 퇴

치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 상을 주고

있다.

5
(1) 과학성

(2) 독창성

(3) 학습 용이성

우리 문자 한글은 발음의 원리를 글자의 모양에

반영한다는 과학성과, 어떤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독자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다는 독창성, 그리고 기본 글자만 익히면 다른

글자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학습용이성을 인정

받고 있다.



[서술형 문항]

문항

번호
정답 해설

6 (1) 향가

(2) 참요

향찰(鄕札)이라는 표기 방식을 사용한 노래를

향가라 한다. 또한 이 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

은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배경 설화에 따르면 이 노래의 힘은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징후 따위를 예언, 암시

하는 민요를 참요라 부른다.

7 ㉠ 고전적 토론

㉡ 반대신문식 토론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자 2명, 반대자 2명이 각

각 한 조가 되어 하는 토론을 고전적 토론이라

하고, 입론 단계에서 찬성자와 반대자가 바로 앞

상대방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것을 반대신문식

토론이라 한다.

8
㉠ 가치논제

㉡ 사실논제

㉢ 정책논제

가차판단을 하는 논제를 가치 논제, 증거를 통한

논리적 사실을 중요시하는 논제를 사실 논제, 현

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논제

라 정책 논제라 한다.


